
코튼 서미트와 세계적인 면 수요 진흥 

 – 면은 섬유의 원조로서 으뜸가는 환경 소재 

섬유, 특히 천연 섬유의 역사는 오래 됐다. 유사 이래(有史 以來) 인류는 

섬유를 몸에 두르고, 혹독한 자연 환경에 적응해 왔다. 그것은 동시에 원료

를 생산함으로서 세계사적인 농업 발전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은 국제 연합(UN)이 정한 “세계 천연 섬유의 해”이다. 

그중에서도 면은 가장 포퓰러(popular)한 천연 섬유로서 섬유의 왕도를 가는 

소재이다. CCI(Cotton Council International : 國際 棉花 評議會)와 코튼 인코퍼레

이티드(Cotton Incorporated : CI)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텍사

스(Texas)주의 로스트 파인즈(Lost-pines)에서 ‘더 소싱 USA 서미트(The 

Sourcing USA Summit – 약칭 : Cotton summit)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코튼 

서미트 개최와 미면(美綿)을 중심으로 한 면화·면소재의 수요를 널리 떨치려

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세계의 농업 진흥과 환경 배려에 의한 면 복권이 지구를 살려 

일본 화학 섬유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단계에서 전 세계의 

주요 섬유 수요량은 6,453만 톤이었으며, 그 중에서 합성 섬유가 3,745만 톤

이고, 천연 섬유(면, 양모, 견)가 2,707만 톤이 된다. 천연 섬유 중에서 면이 

2,570만 톤이며, 전 섬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셰어(share)는 39.8%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1986년의 데이터를 보면, 당시는 전 섬유 수요가 3,587만 

톤, 그 중에서 면이 1,829만 톤으로 셰어는 50.9%였다. 최근 20년간 섬유의 



총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면을 중심으로 한 천연 섬유는 그 

셰어를 계속 합성 섬유에게 빼앗겨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다 잘 알다시피 합섬의 시대가 계속되는 듯 

했으나, 아무래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였다. 최대의 초점은 이산화탄소

가 많아지면서 지구가 온난화하는 등의 환경 문제이다. 원래 합섬은 석유로

부터 뽑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소각해 버리면 대량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하는 등 환경에 주는 부하가 매우 크다. 또한 석유는 유한 자원

이며, 영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섬유 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천연 섬유 중에서도 특히 면의 복권이 중요하

게 된다. 그 까닭은 물과 태양과 공기와 토양만으로 생산되는 면화는 지구 

환경에 큰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농업 문제로서도 면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면화는 광범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UN이 2009년을 세계 천연 섬유의 해로 정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환경 배려, 세계 농업 진흥의 관점에서도 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

다. 

 CCI ◎ 등 ‘좋은 코튼’ 캠페인 중 

세계적으로 환경 배려 소재에 대한 주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CCI와 

일본 면업 진흥회는 섬유의 원조이며, 환경 배려 소재인 코튼을 전면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제까지 “코튼이라 기분이 좋다.”를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 이목을 끄는 표어)”에 ‘코튼 USA’ 캠페인(campaign)을 추진해 왔는데, 



코튼-에코 소재라는 관점에서 ‘좋은 코튼은 cotton USA’를 테마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CCI와 면업 진흥회가 새롭게 환경 배려 소재로서 코튼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오가닉 면(organic cotton)에 대한 인기에서 마치 보통의 면화가 환경에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확실히 오가닉 면은 

환경 친화적이다. 그런데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 이로서 전 세계의 면 수요

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미면 등 보통의 면을 품종 개량

하여 일드(yield :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늘고 있어, 경지 면적을 늘리지 않

고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는 경작지를 늘리기 위하여 삼림 벌채(森

林伐採)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농약 사용량도 면화에의 사용은, 농작물 전체의 불과 

7%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면화를 야채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므로 농

약 등에 관한 규제는 식용 야채와 같이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면은 탄소 중립(carbon newtral: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억제하

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는 등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함)이며, 생분해성이 

있다는 것이 합섬과는 크게 다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당연한 것을 제의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2009년은 UN이 

정한 세계 천연 섬유의 해이므로 이것도 합쳐서 앞으로 ‘코튼 USA’ 캠페인

을 통하여 어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